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

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구비서류가

대폭 줄어들게 된다.

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
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

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제출하는 서

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

용 확대를 통해 간소화한다. 지금

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

원 신청시 사업자등록증명, 부가가

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가치세면세

사업자수입금액증명, 표준재무제표

증명과 휴 폐업 사실증명서류를 본

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

불편이 있었다.

진흥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

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

시스템 이용 신청을 통해 신청자의

사업자등록증 등 6가지 행정정보를

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

됐으며, 민원인은 신청 서류를 구

비하지 않아도 융자신청을 할 수

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.

현영종기자 yjhyeon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

농업기술센터는 지속가능한 농업

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

환경농업 기초교육 을 운영한다고

22일 밝혔다.

센터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

른 이해와 실천으로 소비자에게 안

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

을 조성하고 청정 제주의 지속가능

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

번 교육을 마련했다.

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번 교

육은 지역 내 친환경농업에 관심

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~3일

이틀간 제주시 애월읍 소재 제주보

타리농업학교에서 이뤄진다.

교육 내용은 친환경농업 이해 및

사례와 친환경 인증 절차, 친환경

농자재 제조실습(천연살충제, 발효

퇴비, 미생물 배양, 종합영양제) 등

이다.

교육 신청은 24일부터 전화(760-

7931~2)나 방문(한림읍 월림7길

90)으로 이뤄지며, 모집 인원은 35

명 선착순 마감이다. 백금탁기자

2024년 4월 23일 화요일6 경 제

22일
코스피지수 2629.44

+37.58
▲ 코스닥지수 845.82

+3.91
▲ 유가(WTI, 달러) 82.22

+0.12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404.15 1355.85 1EUR 1499.93 1441.41

100 907.69 876.47 1CNY 199.80 180.78

낮아지는 몸값에 사육 한우 줄었다

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 육우

사육두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.

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

1/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

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 제주

지역 한 육우 사육두수는 총 3만

9301마리로, 지난해 4/4분기에

비해 1.9%(753마리) 감소한 것으

로 나타났다.

제주지역 한 육우 사육두수는 지

난해 1/4분기 3만8788마리에서 2/4

분기 3만9151마리, 3/4분기 3만

9737마리, 4/4분기 4만54마리로 지

속 증가해 왔다. 하지만 올해 1/4분

기 들어 3만9301마리로 줄면서 감

소세로 돌아섰다. 도내 한 육우 사

육두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

난해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한우

가격이 하락하는 등 영향으로 풀이

된다. 한 육우 농장 또한 619곳으

로, 전년 4/4분기 625곳에 비해 6곳

이 줄었다. 젖소 사육 마릿수는

3964마리로, 지난해 4/4분기

(3972마리)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.

3월 1일 기준 제주지역 돼지 사

육두수는 52만2368마리로, 지난해

4/4분기에 비해 3.9%(2만1172마

리) 줄었다. 제주 돼지 사육두수는

지난해 1/4분기 51만2488마리에서

4/4분기 들어 54만3540마리로 증가

했지만 올해 1/4분기 들어 다시 감

소세로 돌아섰다. 돼지 사육 농장

또한 지난해 4/4분기 267곳에서 올

해 1/4분기엔 255곳으로 감소했다.

3월 1일 기준 제주지역 닭 사육

마릿수는 173만7221마리로, 지난해

4/4분기에 비해 4.3%(7만8910마

리) 감소했다. 제주지역 닭 사육 마

릿수는 지난해 1/1분기 172만6347

마리, 2/4분기 172만9654마리, 3/4

분기 171만51마리에서 4/4분기엔

181만6131마리로 늘었었다. 하지만

올해 1/4분기 들어 173만7221마리

로 다시 줄었다. 반면 닭 사육 농장

은 지난해 4/4분기 54곳에서 올해

1/4분기엔 57곳으로 증가했다.

한편 올해 1/4분기 국내 한 육우

사육 마릿수는 349만1000마리로, 전

년 동기 대비 3.9%(14만1000마리)

감소했다.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

했지만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

소 감축 및 번식 의향 감소로 1세

마릿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.

돼지 사육 마릿수는 1099만4000

마리로, 전년 동기 대비 1.1%(11만

7000마리) 감소했다. 모돈의 감소

로 2~4개월 미만 어린 돼지가 감소

하고, 비육돈 도축 증가에 따라 4~

6개월 미만 마릿수가 상대적으로

많이 감소했다. 현영종기자

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웰컴센터와 제주 일원에서 열린 전국 지방관광기구 대표자 회의에

서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. 제주관광공사 제공

전국 11개 지방관광기구가 함께하

는 전국 관광공사 재단 협의체 가

첫걸음을 뗐다. 협의체는 지역별 관

광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정책을

건의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.

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9일부터

20일까지 제주웰컴센터와 제주 일

원에서 전국 지방관광기구 대표자

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.

회의에는 각 기구 대표자 뿐만 아

니라 관계자들이 초청됐다.

이번 회의는 국내 지방관광기구

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그에 필

요한 수용 태세를 갖추는 데 자발

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개

최됐다.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내

국인의 해외 관광이 급증하는 것과

달리 외국인의 한국 관광이 미진한

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다.

제주에서 열린 회의에선 전국

관광공사 재단 협의체 가 공식 발

족됐다. 협의체 대표에는 고승철

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선출됐다. 협

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회의를 열어

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
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문화체

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심

이 되는 전국관광협의회는 기존에

도 있었지만, 지방관광기구 간 정

기적인 별도의 협의체는 없었다 며

그 의미를 강조했다. 그러면서 지

방관광기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

정부 관계부처에 지방관광 진흥을

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공

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

말했다. 김지은기자 jieun@ihalla.com

수확의 기쁨 2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브로콜리를 수확하고 있다. 강희만기자

양돈 농가들의 소독설비 설치에 따

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.

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

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을 개정, 23

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개정안

에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

이 필요한 사항이 개선돼 반영됐다.

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축산

농가들이 방역상 필요해 가축사육

시설에 설치한 전실(前室) 이 건

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 전

실 은 축사 출입시 신발 손 발 등

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가 갖

춰진 공간이다. 지금까지는 건폐율

이 적용되는 바람에 가축사육시설

을 줄이거나 개조하는 등 불편이

컸다.

또 가축 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

차량의 차량 등록 소재지를 옮기더

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

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. 지금까

지는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

군 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

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

재지에 등록해야 했다. 현영종기자


